
제주관광공사는 지난달 31일 제주

웰컴센터에서 제주와의 약속 실천

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및 파트너

스 2기 성과공유회 를 개최했다.

제주와의 약속을 보다 쉽고 재미

있게 실천할 수 있는 국민 아이디

어 발굴을 위해 진행한 공모전에는

173점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. 공

사는 실현 가능성, 창의성, 지속가

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

6점을 선정했다. 대상 1점(할망포

카), 최우수상 2점(상징으로 잇는

제주와의 약속, TWIN ISLAND

PROMISE), 우수상 3점(제주 명

인과 로컬작가가 함께하는 워크숍,

약속 AR 미션 in 제주, tripleS)

등이다. 공사는 우수 아이디어를

실제 프로그램과 연계해 향후 사업

화를 진행할 계획이다. 문미숙기자

시설오이에 줄기유인 생력화 기술

을 적용한 결과, 주요 농작업 시간

이 관행 재배보다 최대 58.1% 단축

된 것으로 나타났다.

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

주농업기술센터는 시설과채류의

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력을

절감하기 위해 시설오이 재배농가

를 대상으로 시설과채류 줄기유인

생력화 기술보급 시범사업 을 추진

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.

제주농업기술센터는 봄 작형(5~

7월)을 대상으로 관행 6열 재배와

자동화 기술을 적용한 5열 재배의

주요 농작업 시간과 생산성, 상품

률을 비교 분석했다.

이번에 적용한 넝쿨유인줄 장치

는 구동장치(개폐기)를 이용해 유

인줄의 높이를 조절하고, 줄기를

제자리에서 원형으로 감아 내리는

수직 내림재배 방식이다.

기존 수평이동 유인 방식과 달리

작업자의 이동을 줄이고 작업 높이

를 조절할 수 있어 노동 부담을 낮

출 수 있다.

현장 적용 결과, 5열 재배는 관행

6열 재배보다 줄기유인 작업시간

58.1%, 순 관리 51.9%, 수확 작업

32.3% 각각 감소해 시설오이 주요

농작업 시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

나타났다.

생산성 분석 결과, 5열 재배의 총

출하량은 관행 6열 재배보다 재배

열 수는 적었지만 총 출하량은 비

슷한 수준을 유지했다. 품질 측면

에서는 특품 비율이 5열 재배에서

93.8%, 관행 재배 78.1%로 나타나,

5열 재배에서 특품 출하 비중이 높

았다.

이 같은 결과를 통해 줄기유인

자동화 기술이 반복적인 수작업을

줄여 노동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

라 시설오이의 품질 향상에도 도움

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. 이태윤기자

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

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

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경

우 처분이 한층 강화돼 1차 위반부

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.

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피

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바가지요금

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

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을 1일

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.

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

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

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

받는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

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. 이후에도

위반이 반복되면 2차에는 영업정지

10일, 3차에는 영업정지 20일의 처

분이 내려진다.

종전에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

을 내리고, 2차와 3차 위반 시 각각

영업정지 7일과 15일의 처분을 내

렸다.

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관계부처

가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

근절 대책 의 후속 방안으로 마련

됐다. 정부는 당시 바가지요금 근

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음식점과 숙

박업소 등이 바가지요금을 받을 경

우 1차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 처

분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을

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.

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규

모 행사나 성수기 때 일부 업소의

바가지요금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

생해도 행정제재가 시정명령에 그

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

계가 있었다 고 말했다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대한항공은 추석과 개천절, 한글날

로 이어지는 연휴를 맞아 제주 여

행객의 마일리지 이용 편의를 높이

기 위해 김포발 제주행 노선에 마

일리지 특별기를 운영한다고 1일

밝혔다.

특별기는 추석 연휴인 이달 24∼

27일, 개천절 연휴인 10월 3∼5일,

한글날 연휴인 10월 9∼11일에 총

20편, 약 3160석 규모로 운영한다.

투입 기종은 보잉 737-8이다.

대한항공은 항공권 이용 고객이

많이 찾는 노선 중 하나인 제주~

김포 노선에 연휴기간 특별기를

편성해 제주행 항공 수요에 대응

하고, 마일리지 사용 고객의 항공

권 선택권과 이용 편의성도 높일

계획이다.

이번 마일리지 특별기의 상세한

운항 일정과 예약은 대한항공 홈페

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

있다.

제주지역의 저출생 고령화가 동시

에 진행되는 가운데 읍 면 등 농어

촌을 중심으로 출생아와 혼인 건수

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.

도서지역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

해 출생아 수가 10명에도 미치지

못하는 읍 면 동이 있는 반면, 도

심 확산과 신규 주거지 조성으로

젊은 층이 유입된 지역에 출생아가

집중되는 등 출생 혼인 등의 인구

지표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갈수록

확연해지고 있다.

1일 국가통계포털의 2025년 제

주지역 43개 읍 면 동별 출생 혼

인 이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

생아 수는 아라동, 혼인 건수는

노형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

났다.

지난해 도내 전체 출생아 수는

3279명으로, 전년보다 123명

(3.9%) 증가했다. 제주시 지역에서

2573명,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706

명이 태어났는데, 제주 출생아 수

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2015년

이후 10년 만이다.

읍 면 동별로 보면 아라동의 출

생아 수가 330명으로 가장 많았다.

이어 노형동 320명, 이도2동 221명,

연동 215명, 외도동 194명, 삼양동

190명, 애월읍 183명 등의 순으로

나타났다. 이들 지역들은 도심 확

산에 따른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과

신규 주거지 조성으로 젊은 세대가

유입돼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라는

공통점을 보인다.

혼인 건수 역시 인구가 많은 도

심지역에 집중됐다. 지난해 제주지

역 전체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1.4

%(39건) 증가한 2783건으로 집계

됐다. 제주시 2153건, 서귀포시 630

건이다.

지역별로는 노형동의 혼인 건수

가 236건으로 가장 많았고, 이도2

동 226건, 연동 224건, 아라동 217

건, 애월읍 149건, 삼양동 124건, 일

도2동 123건 등이 뒤를 이었다.

출생아 수가 한 자릿수에 그친

지역도 적지 않았다. 제주시 추자

면은 지난해 출생아가 1명에 불과

했고, 우도면과 일도1동은 각각 3

명으로 집계됐다. 서귀포시에서는

정방동 4명, 중앙동 6명, 예래동 9

명 등 6개 읍 면 동의 출생아 수가

10명을 밑돌았다. 또 출생아 수가

적은 지역은 혼인 건수도 적어 추

자면 4건, 일도1동 5건, 우도면 6건,

정방동 8건, 중앙동 9건으로 집계

됐다.

지난해 제주지역 이혼 건수는

1504건으로 집계됐다. 전년보다 8.7

%(144건) 감소한 것으로 제주시가

1072건, 서귀포시가 432건이었다.

읍 면 동별로는 애월읍의 이혼

건수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다. 이

어 연동 106건, 노형동 92건, 이도2

동 87건, 일도2동 77건, 아라동 65

건, 삼양동과 외도동 각각 60건, 대

정읍 57건, 한림읍 49건 순으로 나

타났다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1일
코스피지수 6835.80

+15.78
▲ 코스닥지수 821.25

-13.04
▼ 유가(WTI, 달러) 85.76

+2.36
▲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396.11 1348.09 1EUR 1623.66 1560.30

100 872.84 842.82 1CNY 214.33 193.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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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아 수 아라동, 혼인 건수 노형동 최다

추석앞두고 성수품 공급 확대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13대 성수품(사과 배 돼지고기 밤 대추 등)을 평시 공급량의 1.6

배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. 연합뉴스

음식점 바가지요금 1차 적발도 영업정지


